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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 리그) 스토크 시티의 배준호. (사진=스토크 시티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

지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축구 국가대표 기대주 배준호(스토크), 양민혁(퀸스파크 레인저스·QPR)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 리그) 무대에서 벌인 '코리안더비'에서 나란히 골맛을 봤다.

배준호와 양민혁은 30일(한국 시간) 영국 스토크온트렌트의 벳365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39라운드에서 맞대결을 벌였다.

선발 출전한 배준호는 전반 21분, 교체 출전한 양민혁은 후반 33분 득점에 성공했다.

경기는 배준호의 스토크가 양민혁의 QPR을 3-1로 격파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경기 결과 스토크(승점 42)는 18위, QPR(승점 45)은 15위에 자리했다.

홍명보호에 발탁됐던 두 선수는 20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7차전 오만전, 25일

8차전 요르단전(이상 1-1 무) 이후 곧장 소속팀에 복귀했다.

당시 배준호는 오만전에서, 양민혁은 요르단전에서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두 선수는 3월 A매치 종료 후 동료에서 적으로 다시 만나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했다.

배준호는 시즌 3호골이자 8번째 공격포인트(5도움)를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31라운드 미들즈브러전(1-3 패) 이후 5경기 만에 터뜨린 득점이었다.

양민혁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입단 후 QPR로 임대 이적한 뒤 마침내 데뷔골을 넣었다.

지난 33라운드 더비 카운티전(4-0 승) 당시 어시스트는 기록했지만, 득점은 잉글랜드 무대 입성 이후 처음이다.

[서울=뉴시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 리그)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의 양민혁. (사진=QPR 홈페이지 캡처) *재판

매 및 DB 금지

팽팽했던 균형을 깬 건 스토크의 배준호였다.

전반 21분 주니오르 채매듀가 침투 패스를 살린 뒤 중앙으로 컷백했다. 문전으로 뛰어든 배준호가 넘어지면서 슈팅해 선제골

을 터뜨렸다.

스토크는 전반 44분 채매듀가 터뜨린 추가골로 격차를 벌렸다.

QPR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양민혁, 니콜라스 마센, 알피 로이드를 교체 투입했다.

하지만 후반 9분 스토크 밀리언 마누프에게 추가 실점을 헌납하며 크게 흔들렸다.

QPR의 영패를 막은 건 양민혁이었다.

후반 33분 양민혁이 잭 콜백이 건넨 패스를 받은 뒤 몸을 돌렸다. 먼 거리에서 시도한 기습 슈팅이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 골망

을 갈랐다.

남은 시간 득점은 없었고, 배준호의 스토크가 양민혁의 QPR을 3-1로 격파하면서 승리를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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